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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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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월 말 UN 총회에서 서명할 예정

▶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
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

 - 미국은 쇠고기와 밀 등 대일 주요 수출품에 대해 CPTPP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받아 CPTPP와 일·EU EPA 

등에 따른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을 저지할 발판을 마련

 - 미국 측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요구하

는것 처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이 협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

 - 환율조작에 대한 조항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일본산 승용차에 MFN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3.2% 

감소하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양국간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0.02~0.03%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되며,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03~0.05%의 성장세 감소 예상

 -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시장 선점효과 소실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번 협정으로 일

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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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추진 배경] 2018년에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체결하고 유럽연합과 경제동반

자협정(이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수출품은 일본시장 내 경쟁력을 

상실

- 일본은 TPP 회원국의 소고기에 향후 9%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면, 현재 미국 소고기에 38.5%를 부

과하고 있어 미국산 소고기의 일본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 12월에 제시한 협상 목표에 따르면 일본과의 무역 균형을 이

루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1)

- 일본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양자간 FTA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미국에게 TPP로의 복귀를 촉구해왔으

나, 2018년 5월 USTR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 인상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2019

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

■ [협상 경과] 2019년 4월 15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양국은 총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8월 25일 △ 농산물·공업품 

△ 자동차 관세 △ 디지털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

- 무역협상 개시단계에서 일본은 상품만 한정하는 협상을 원한 반면, 미국은 서비스, 투자, 규범까지 아우르

는 포괄적인 협상을 원하였고,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전술한 일부 분야에서만 합의 도출 

-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6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9월 17~30일에 개최되는 UN 총회에서 

협정 서명 가능성을 시사

표 1. 미·일 무역협상 진행 경과

자료: 강민지(2019), 「미일 미EU 무역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 내각관방 자료 기반 업데이트.

1) USTR(2018. 12), “United States-Japan Trade Agreement(USJTA) Negotiations.”

일자 구분 비고 
2018. 9 정상회의 무역협정 협상 개시 합의 
2019. 4. 15~16 장관급 협의(워싱턴) 1차 무역협상 
2019. 4. 25 장관급 협의(워싱턴) 2차 무역협상
2019. 5. 21 실무급 협의(도쿄) 실무급 무역협상 
2019. 5. 25 트럼프 방일, 장관급 협의(도쿄) 3차 무역협상.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서 공정무역 언급
2019. 6. 8~9 재무장관(후쿠오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맞춰 ‘환율조항’ 논의
2019. 6. 11 실무급 협의(워싱턴) 실무급 무역협상
2019. 6. 13 장관급 협의(워싱턴) 4차 무역협상. 자동차 및 농산물 관세 인하 논의
2019. 6. 28~29 정상회의(오사카) G20 정상회의
2019. 8. 1~2 장관급 협의(워싱턴) 무역협상
2019. 8. 21~23 장관급 협의(워싱턴) 무역협상
2019. 8. 25 정상회의(비아리츠) 농산물, 공산품에 대해 합의, 9월 말 서명 희망
2019. 9. 25 정상회의(뉴욕) UN 총회에서 서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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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결과 전망]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본산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임.

- 농산물 관세 인하에는 일본의 기체결한 FTA의 관세 인하 타이밍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현행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미·일 FTA 협정 파기 

방침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8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당시 시점

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나, 장래에는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본을 압박한 바 

있음.  

◦ 일본정부로서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협정을 시작한 만큼, 이번 협상

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조율 중임. 

- 환율의 경우, 미국은 USMCA에서와 같이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기 원한 반면, 일본 측은 

금융정책 자유도 약화를 우려하여 반대해왔는데, 이번 합의에 환율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2. 합의 전망: 농업과 자동차 분야

가. 농업

■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일본 내 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 시장 개방의 범위를 기존에 합의했던 TPP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체결 FTA 수준의 시장 개방을 도모

- 2018년 미국은 일본에 옥수수, 밀 등의 곡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를 수출하여 일본 전체 농산물 수

입 시장의 25%를 점유2)

- CPTPP(2018. 12. 30), 일·EU EPA(2019. 2. 1) 발효로 인해 EU의 돼지고기, 호주의 쇠고기, 뉴질랜드의 

유제품, 캐나다의 밀 등에 관세인하와 국가별 수입할당의 혜택이 주어져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  

-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농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

며, 이에 미국 내 농업 관련 이익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3)

■ 일본 측 FTA 협상 대표인 모테기(茂木) 외무장관은 관세 양허 수준이 일본이 기체결한 무역협정 수준이라고 밝힘.

-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CPTPP, 일·EU EPA 수준까지 인하하여, 2020년 4월 발효 시 CPTPP 3

2)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8년 미국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은 21억 달러이며, 일본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전체 미국 소고기 수출의 25%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에서 대(對)일본으로의 수출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APNews(2019. 9. 5), “US farmers hope Trump delivers on trade deal with Japan,” https://www.apnews.com/65f4fce7ae784b16a9d85c

   56df05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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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수준인 25.8%가 적용되어 2033년까지 9%로 낮아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4) 미국은 일

본에 무관세 소고기 수입쿼터 3,000톤을 할당할 예정5)

- [돼지고기]6) 돼지고기 관세 또한 CPTPP, 일·EU EPA 수준까지 인하하여, 현재 저가품에 부과되는 482

엔/kg 관세는 50엔/kg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가품에 부과되는 4.3% 종가세는 철폐할 것으로 예상  

- [쌀] TPP에서 합의한 수준인 7만 톤의 무관세할당량(이하 TRQ, Tariff-rate Quota)을 미국에 제공되는 

안이 언급되었으나, 이번 협정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함.7)

- [밀] 미국산 밀은 2019년 7월 현재 CPTPP와 일·EU EPA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시장에서 47%의 

점유율을 유지8)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향후 미국에 CPTPP 수준의 관세 인하와 14만 톤의 특별 수입

물량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9)

- [와인] CPTPP 발효 이전에 일본과 이미 FTA를 맺었던 멕시코와 칠레산 와인은 현재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호주는 2021년에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본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산 와인의 관세를 

향후 7년 내에 폐지할 것으로 보임.10)

- [옥수수] 아베 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취소된 옥수수 생산 잉여분 250만 톤(연간 수입량의 

25%)에 대한 추가 수입에 동의11)

        자료: CPTPP, TPP 협정문, USDA 자료 참고.

4) Reuter(2019. 9. 15), “Japan to eliminate tariffs on U.S. wine in trade deal: Nikkei,”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 

japan/japan-to-eliminate-tariffs-on-us-wine-in-trade-deal-nikkei-idUSKBN1W000Z. 
5) NIKKEI(2019. 8. 25), “Japan and US aim to sign trade deal by September,”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 

relations/Japan-and-US-aim-to-sign-trade-deal-by-September.
6) 2018년 기준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일본 내 시장점유율은 1위였지만, CPTPP와 일·EU EPA 발효 후 EU와 시장점유율이 같아졌으며(33%), 

캐나다(21%), 멕시코(8%), 칠레(2%)와의 경쟁도 심화됨.
7) Bloomberg(2019. 9. 17), “Rice Excluded From Trade Accord U.S., Japan Aim to Sign Soon,” https://bit.ly/2kzrDV6.
8) USDA FAS(2019), Grain and Feed Update.
9) 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58.
10) Reuter(2019. 9. 15), “Japan to eliminate tariffs on U.S. wine in trade deal: Nikkei,”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 

japan/japan-to-eliminate-tariffs-on-us-wine-in-trade-deal-nikkei-idUSKBN1W000Z. 
11) Kyodo News(2019. 8. 27), “American farmers hail U.S.-Japan trade deal to gain competitiveness,” https://english.kyodonews.net/news/ 

2019/08/fe69471e92f3-american-farmers-hail-us-japan-trade-deal-to-gain-competitiveness.html.
12) 일본의 밀은 국영무역 체제임. 수입이익금(mark up)은 일본농림수산성이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상품에 대해 일본 법인에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이윤을 의미. 

품목 TPP상 미·일 합의 CPTPP 일·EU EPA 미·일 무역협정

쌀
 TRQ 70,000톤 

(14년 차)
호주: TRQ 6,000톤 관세 협의에서 제외 TRQ 설정 연기

쇠고기  38.5% → 9%  26.6% → 9% 26.6% → 9% 38.5% → 9%

돼지고기 관세 80% 감축
관세 60% 감축

(저가품: 50엔/kg
고가품: 0%)

좌동
CPTPP, 일·EU EPA 

수준으로 감축

밀
TRQ 150,000톤(7년 차)

+
수입이익금12)

캐나다: TRQ 53,000톤 
호주: TRQ 50,000톤

+
수입이익금 9.35엔/kg

(7년 차)

 국가별할당량 270톤
+

수입이익금 9.35엔/kg
(9년 차)

TRQ 최대 140,000톤

와인 8년 차 폐지 8년 차 폐지 0% 7년 차 폐지

표 2 주요 품목의 양허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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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교역은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옴.

- 2018년 일본은 미국에 412억 6,400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한 데 비해, 미국은 일본에 8억 6,800

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하였으며, 동 추세는 2001년부터 지속13)

- 미국 측은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이 일본의 비관세장벽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본 측은 미국 산업

이 일본시장의 특성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함.14)  

◦ 미국은 현재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 부품에 2.5%, 소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무관세가 적용 중임.   

◦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규제의 투명성, 규격, 증서 제도, ‘녹색’ 및 신기술 차량, 유통 등

과 관련 있음.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2012년 TPP 협상과 동시에 일본과 자동차 관련 협상을 시

작15)했으며,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2017년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답보 

◦ TPP 협상에서 양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와 소형 트럭에 대한 관세 25%를 각각 25년과 30년

에 걸쳐 제거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협의한 바 있으나 미국의 TPP 탈퇴로 진행

되지 않았음.16)

- 이후 트럼프 정부는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발표17)하며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25% 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

■ 자동차 분야 시장 개방을 놓고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면제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   

- USTR 측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18) 일본 측은 자동차 및 자

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 철폐를 주장함.19)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

조에 기반한 자동차 관세 부과 조사의 최종 결정 시한은 11월 중순경임.

- 일본 측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을 협정안에 

삽입하려 함.20)

13) 승용차(HS8703)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trademap.org(검색일: 2019. 9. 19) 사용.
14) CRS(2019. 9. 12), U.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15) 자동차 외에도 보험, 범분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USTR(2013) 참고.
16) CRS(2019. 9. 12), U.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17) CRS(2019. 9. 12), U.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18) CRS(2019. 9. 12), U.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19) Sieg and Kaori Kaneko(2019. 9. 17), “Explainer: Details on car tariffs fuzzy as US, Japan head for trade deal,” 

Reuters.
20) Swanson(2019. 9. 23), “US-Japan Trade Deal May Be Delayed Over Car Tariffs,”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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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MCA의 경우, 부속서한상 특정 물량에 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가 면제되는 일종의 TRQ를 설정함.21)

■ 비관세장벽이 협상에 포함되었을 경우 TPP 수준일 것으로 예측

- 일본은 간소화 절차인 수입차특별취급제도(PHP: 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를 통해 수입하는 

미국 차량의 대수를 차종별 연간 2,000대에서 최대 5,000대까지 늘리기로 하였으며,22) 그 외 비관세장

벽에 대한 협의는 규제, 규격, 현지 유통 등을 포함함.23)

표 3. 2016년 자동차 부문 비관세장벽 합의 사항

자료: USTR(2013)의 부속문서(Terms of Reference). 

21) 조문희(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2) USTR(2013), Fact Sheet: Towar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U.S. Consultations with Japan.
23) USTR(2013)의 부속문서(Terms of Reference).

분야 합의 사항

투명성

- 규제 도입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적절한 시기에 규제 회의 공고 및 관계자 참석 기회 제공
-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기술에 큰 변화를 요하는 규제의 경우 효력 발생 전 12개월의 유예기

간 제공

규격
- 일본 특유의 규격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을 가중시키며 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일본 내 판매를 일본이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는 미국 측 의견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특정 
규격들을 인정

수입차 특별취급제도 
(PHP)

- 기존 제도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함. 
- PHP를 통해 수입된 차량의 경우 일본 차량처럼 재정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지속 

부여 

유통
- 미국은 일본의 차량 유통 및 수리 시설에 대한 구역제에 대한 어려움 토로.
- TPP상 중앙정부가 구역제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함을 규정.

세이프가드 -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마련.

분쟁해결
- TPP상,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위배 시 분쟁해결 절차가 명시돼 있으며, 미국의 관세 

인하를 지연시키고 관세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음.

그 외
- 새로운 비관세장벽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 절차 마련.
- 자동차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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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가. 미․일 교역 현황과 양국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구조 

■ 미국의 대일 상품교역은 지속적인 적자구조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임.

- 2012~18년 기간에 미국의 대일 상품교역은 매년 700억 달러 전후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교역에서는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함.  

◦ 2018년 기준 미국의 대일 상품 수출은 760억 달러, 수입은 1,444억 달러로 685억 달러의 적자를 보임.   

◦ 서비스교역은 전반적으로 상품교역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으로, 2018년 미국의 대일 서비스 수출은 452억 

달러, 수입은 347억 달러였으며 10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   

- 최근 4년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에서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에서는 수입의 증가세가 빨라져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듦.

그림 1. 미국의 對일 상품교역 추이 그림 2. 미국의 對일 서비스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단위: 억 달러)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2018년 기준 일본은 미국의 제5위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이며, 미국은 일본의 제2위 수출 상대국, 제3위 수입 상대국임.

-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며, 수입비중은 5.6%로 수출비중보다 

높음.  

◦ 미국의 수출입에서 EU와 캐나다,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일본의 총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은 19%를 차지하여 중국(1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수입비중은 10.9%로 중국(23.2%)과 EU(11.8%)에 이어 세 번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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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국의 제6위 수출입 상대국(미국 전체 수출의 3.4%, 수입의 2.9%)이며, 일본의 제4위 수출국이

자 제6위 수입국(일본 전체 수출의 7.1%, 수입의 4.3%)임.  

■ 미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여러 산업의 품목을 포함한 반면 일본은 수송기기와 기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상위 10개 품목 중 1개 품목만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남.

-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양국의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HS8486(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 디바

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만이 겹침. 

- 미국의 대일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HS88)이고 

다음으로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HS2711)가 높은 비중을 보임. 

- 일본의 대미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승용차(HS8703)이며, 뒤를 이어 차량용의 부분

품과 부속품(HS8708),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HS8429) 순임. 

표 4. 미국과 일본의 수출 교역 현황(2018년)

                                                                                              (단위: %)

주: HS4 단위 중 미분류 품목은 순위에서 제외하며, 미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8800으로 추출되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품목번호인바 88류로 간주함.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미국의 對일 10대 수출품목 일본의 對미 10대 수출품목

순위 HS 4단위 품목명 비중 순위 HS 4단위 품목명 비중

1 8800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7.5 1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차와 기타 차량 28.6

2 2711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6.9 2 8708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5.9

3 9018 내과․외과․치과․수의용 기기 3.8 3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 
레벨러․스크레이퍼 등 2.5

4 1005 옥수수 3.8 4 8803 항공기 부분품 2.4

5 8486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

3.7 5 8443 플레이트․실린더․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1.9

6 3004 의약품 2.3 6 8486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

1.9

7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2.2 7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1.7

8 0203 돼지고기 2.0 8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1.7

9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함) 1.9 9 8409 제8407호, 8408호의 엔진에 
전용,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1.4

10 2909 에테르․에테르알콜․에테르페놀 
등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1.7 10 8507 축전지 1.4

상위 10개 품목 비중 35.9 상위 10개 품목 비중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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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출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일부 화학품목(HS3907, HS3920)에서 경합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HS2710), 전자집적회로

(HS8542),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HS8708) 등임. 

- 일본시장에서 미국과 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현시비교우위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와 일본의 실행관세율을 살펴봄. 

◦ RCA는 일국의 수출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 세계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그 국가가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HS2710)의 경우 우리나라의 RCA가 미국보다 크고, 미국의 

수출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현재 일본의 MFN도 낮은 편이어서 미·일 무역협정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자집적회로(HS8542) 및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HS8708)은 양국의 RCA 수준이 낮고 미국의 수출

비중 역시 낮은 편이며 현재 무관세 품목인바, USJTA 발효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등(HS3907)과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트립(HS3920)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MFN이 높은 편이고, 한국과 미국의 RCA 수준이 유사하여 

USJTA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음.   

표 5. 한국과 미국의 對일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구조

                                                                                               (단위: %)

순위
HS

4단위
품목명 일본 MFN

한국의 對일 
수출비중

미국의 對일 
수출비중

한국
RCA

미국
RCA

1 2710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1.1 13.8 0.7 2.09 0.10

2 8542 전자집적회로 0 3.0 0.6 0.18 0.34

3 8708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0 2.7 0.8 0.80 0.25

4 7208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열간압연한 것)

0 2.6 0.0 2.99 0.03

5 7106 은(도금한 은 포함, 가공 및 반가공) 0 2.5 0.2 10.94 1.74

6 8486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

0 1.8 3.9 1.37 2.83

7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포함)

0 1.7 0.8 0.68 0.77

8 7210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1.6 0.0 1.53 0.09

9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0 1.5 0.4 1.48 0.94

10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0 1.5 0.2 4.97 0.58

11 7209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냉간압연한 것)

0 1.4 0.0 3.36 0.07

12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0 1.3 0.0 3.29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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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출품목 순위 및 수출비중, RCA는 2017~18년 수출액을 평균하여 도출하였으며, 일본의 MFN은 2018년 기준임.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경쟁관계를 비교해보면 승용차(HS8703),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HS8708), 

축전지(HS8507),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환기용․순환용 후드(HS8414)를 비롯하여 여러 품목에서 

경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HS8703), 전화기(HS8517),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HS8708), 

타자기 및 사무용 기계의 부분품(HS8473) 등임. 

- 승용차(HS8703)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모두 경쟁력도 갖춘 품

목으로, 현재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USJTA를 통해 일본 역시 관세가 철폐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음.24) 

- 전화기(HS8517)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이나 일본의 수출비중이 높지 않고 현재 무관세 품목인 

관계로 미·일 무역협정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HS8708)은 양국의 RCA지수 및 대미 수출비중이 비슷한 품목으로, 일본에 적

용되던 실행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경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25) 

- 그 밖에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환기용․순환용 후드(HS8414), 기타 기계류(HS8479), 피스

톤식 내연기관 부분품(HS8409), TV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TV 수신용 기기

(HS8528)와 같이 미국의 MFN 세율이 존재하면서 RCA 수준이 유사한 품목에서 미·일 무역협정 이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24) 승용차(HS8703)에 대한 미국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7~18년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멕시코 18.4%, 독일 11.1%, 한국 8.4%, 영국 5.2% 순임(Trade Map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5) 참고로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HS8708)에 대한 미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2017~18년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멕시코 34.6%, 중국 

15.6%, 캐나다 13.3%, 일본 12%, 독일 6.8%, 한국 6.1% 순임(Trade Map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순위
HS

4단위
품목명 일본 MFN

한국의 對일 
수출비중

미국의 對일 
수출비중

한국
RCA

미국
RCA

13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베이스, 
주형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

0 1.3 0.0 4.12 0.10

14 2901 비환식 탄화수소 0 1.1 0.1 2.14 0.44

15 2848 인화물 3.3 1.1 0.0 7.23 0.99

16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4.3 1.1 0.2 2.14 0.56

17 8431 기계 부분품 0 1.1 0.1 2.46 0.21

18 3907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 등

2.8 0.9 0.4 1.05 0.80

19 8803 항공기 부분품 0 0.9 1.3 2.90 2.75

20 8507 축전기 0 0.9 0.2 0.77 0.76

상위 10개 품목 비중 32.6 7.5

상위 20개 품목 비중 43.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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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과 일본의 對미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구조

                                                                                                   (단위: %)

주: 수출품목 순위 및 수출비중, RCA는 2017~18년 수출액을 평균하여 도출하였으며, 미국의 MFN과 한·미 FTA 협정세율은 2018년 기준임.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 대표적인 경합 품목인 승용차(HS8703)와 차량용의 부분품․부속품(HS8708)을 

대상으로 각국의 시장점유율 및 미·일 무역협정에 따른 대미 수출 영향을 살펴봄.  

순위
HS

4단위
품목명

미국 
MFN

한·미 
FTA세율

한국의 對미 
수출비중

일본의 對미 
수출비중

한국
RCA

일본
RCA

1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차와 기타 차량 2.5 0 20.3 30.7 3.10 2.15

2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포함)

0 0 8.1 0.5 3.18 0.78

3 8708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1.3 0 6.9 6.4 2.10 1.23

4 8473 타자기 및 사무용 기계의 부분품 0.1 0 5.1 0.1 3.06 0.34

5 2710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6.6 0 4.7 0.5 0.71 0.34

6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0 0 2.3 0.4 2.16 1.53

7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 1.5 0 1.8 0.8 3.15 1.14

8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 냉장․냉동 기구 0.2 0 1.6 0.1 3.98 0.78

9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0 0 1.5 0.1 5.23 0.84

10 8507 축전지 3.3 0 1.5 1.4 1.31 2.00

11 8542 전자집적회로 0 0 1.4 0.9 0.09 0.22

12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0 0 1.3 0.7 1.23 0.51

13 8803 항공기 부분품 0 0 1.1 2.7 3.75 4.47

14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환기용․순환용 후드

1.9 0.05 0.9 0.7 1.95 0.94

15 8486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

0 0 0.9 2.0 0.66 0.56

16 2902 환식 탄화수소 0 0 0.9 0.2 0.48 0.24

17 8479 기타 기계류 0.5 0.03 0.8 1.3 0.72 0.90

18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 
레벨러․스크레이퍼 등 0 0 0.7 2.5 1.31 1.70

19 8409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1.1 0 0.7 1.6 1.61 1.55

20 8528
TV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TV 수신용 기기

1.5 0 0.7 0.3 2.32 1.65

상위 10개 품목 비중 53.7 41.1

상위 20개 품목 비중 63.2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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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년 평균 기준 승용차(HS8703)와 차량용의 부분품․부속품(HS8708)이 미국의 HS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6%와 22.9%에 이름. 

-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추정하여 미·

일 무역협정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규모를 산출

■ [승용차, HS8703]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일본산 승용차에 MFN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95만 7,0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HS8703230140(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

하 승용차)으로, 현재 2.5%의 관세를 부과 받는 일본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의 두 배를 상회하는 

상황이며, 미·일 무역협정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은 약 57만 5,000달러 감소할 전망  

◦ HS8703230140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승용차(HS8703)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한국 58.8%, 일

본 50.3%)임.

       - 다음으로 대한국 수입비중이 큰 HS8703240150(실린더용량 3000cc 초과)의 경우에도 일본의 점유율이 

더 높은 수준이며, 미·일 무역협정으로 약 15만 달러의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됨.

표 7. 승용차(HS8703)에서 한·일의 미국 내 점유율 및 미·일 협정으로 인한 한국의 대미수출 효과 

(단위: %, US $)

 주: 점유율은 2017~18년 평균 미국의 해당 품목 대세계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미국의 MFN과 한·미 FTA 협정세
율은 2019년 기준임.

 자료: 2019년 미국 관세율표, Trade Map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차량용의 부분품․부속품, HS8708]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에서 한·일 간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속에서 

일본산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약 1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HS code 품목명
미국 
MFN

한·미 
FTA세율

미국 내 
일본 점유율

미국 내 
한국 점유율

한국의 대미 
수출감소액

8703230140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 2.5 0 23.8 10.2 575,383 

8703240150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4실린더 이상 6실린더 미
만 엔진의 차량

2.5 0 22.6 8.5 149,839 

8703220100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승용차 2.5 0 9.2 12.4 57,559 

870340002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
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그 밖의 차량(외부 전원
에 플러그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 제외)

2.5 0 53.9 17.3 124,954 

870360002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
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그 밖의 차량(외부 전원
에 플러그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

2.5 0 39.8 18.0 32,953 

8703230160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4실린더 이
상 6미만 실린더 엔진의 차량

2.5 0 9.0 1.2 4,316 

8703240160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6 실린더 이상 엔진의 차
량

2.5 0 30.8 1.0 1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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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HS8708295060(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

로, 현재 한국과 일본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5%대로 비슷한 수준임. 

◦ HS8708295060은 미국의 대한 최대 수입 품목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HS8708401110(승용차의 기어박스) 수

입이 가장 많음.

       - 두 번째로 대한국 수입비중이 큰 HS8708998180(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일

본보다 높긴 하나 격차가 크지 않음. 

- 차량용의 부분품․부속품(HS8708) 가운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2개 품목 모두 미국 

내 시장점유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산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

과의 경쟁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8. 차량용 부분품․부속품(HS8708)에서 한·일의 미국 내 점유율 및 미·일 협정으로 인한 한국의 대미수출 효과 

(단위: %, US $)

주: 점유율은 2017~18년 평균 미국의 해당 품목 대세계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미국의 MFN과 한·미 FTA 협정세율
은 2019년 기준임.

자료: 2019년 미국 관세율표, Trade Map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 거시경제적 영향

■ [분석모형 및 자료] 미·일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분석함.

-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본축적 GTAP 모형을 사용

- 국가는 미국과 일본, 한국 외에 미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을 고려하여 캐나다, 멕시코, EU, 중

국, ASEAN, 호주, RoW 등 10개국으로 분류

- GTAP 데이터베이스 Version 10(기준연도 2014년)을 기반으로 각국의 성장률, 인구, 노동증가율 등 거

시지표에 현행화하고, 한국의 기발효 FTA의 내용도 반영함. 

HS code 품목명
미국 
MFN

한·미 
FTA 세율

미국 내 일본 
점유율

미국 내 한국 
점유율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

8708295060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2.5 0 5.0 5.9 10,940 
8708998180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2.5 0 7.2 8.7 14,288 
8708407580 기타 부분품 2.5 0 12.7 11.8 10,500 
870880659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2.5 0 8.7 9.4 5,551 
8708947550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2.5 0 18.1 8.3 9,959 
8708996890 파워트레인을 위한 기타의 부분품 2.5 0 30.8 5.4 15,856 
8708401110 승용차(제8703호)의 기어박스 2.5 0 47.6 3.1 24,373 

8708995500
트랙터 부분품으로서 고무를 포함하는 진동 컨트롤
상품

2.5 0 10.0 36.3 4,999 

8708945000
기타 차량의 운전대, 스티어링 칼럼,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2.5 0 2.8 9.3 1,322 

870830509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2.5 0 7.5 5.6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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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시나리오] 현재까지의 협상 동향을 고려하여 농산물, 자동차 부품시장에서만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TPP  

수준으로 개방하는 경우, 완전 개방하는 경우의 3가지 관세감축 시나리오와 각 경우에 해당하는 비관세장벽 감축 

시나리오를 고려

- 시나리오 1은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시장에서만 개방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며, 비관세장벽도 농업과 

자동차 산업에서만 제거된다고 가정

- 시나리오 2는 양국이 이미 합의에 이른 바 있는 TPP 수준의 시장 개방이 전 분야에 적용된다고 가정하

며 비관세장벽은 양국의 전 분야에서 TPP 수준으로 철폐되는 상황을 상정

- 시나리오 3은 전 분야에서 관세가 전면적으로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은 TPP 수준으로 철폐되는 상황을 

상정

표 9. 미·일 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분석 시나리오

구분 관세감축 산업 비관세감축 산업

시나리오 1 쟁점 분야만 합의 농업, 자동차

시나리오 2 TPP 수준의 시장 개방

농업, 제조업

시나리오 3 전 분야 관세 완전 철폐

글상자. 비관세장벽 추정

□ TPP를 연구한 Petri et al.(2016), KIEP(2017)를 토대로 비관세장벽을 고려

①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측정

- 국내 교역과 국경간 교역의 차이에 기반한 Novy(2010) 방식을 GTAP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교역비

용을 산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국별·산업별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를 추정

② 비관세장벽의 감축폭 결정

- 추정한 상대국별·산업별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중 25%는 안전기준 등 필요한 규제라고 가정하고 나

머지 75%만 무역장벽으로서의 비관세장벽이라고 가정

- 무역장벽으로서 작동하는 비관세장벽 중 75%만이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을 통해 완화가 가능한 

(actionable) 장벽이라고 가정

- 미·일 무역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다룰 경우 CPTPP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바, Petri et al. 

(2016)에서 가정한 감축폭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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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간의 관세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대상국이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성장효과] 양국간 감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 시 우리 경제는 –0.02~-0.03%의 성장효과가 예측

되며, 비관세장벽 감축 고려 시 –0.03~–0.05%의 성장효과가 예상됨.

- [소비자 후생효과] 미·일 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 후생은 2.98억~4.20억 달러 감소하며, 비관

세장벽 감축 고려 시 4.62억~6.7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고용효과] 관세감축 시나리오에서는 약 3,053~4,255명 비관세 감축도 고려할 경우에는 4,463~6,777 

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우려

◦ 시나리오별 산업생산 증감효과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액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

는 고용규모의 변화를 추산

표 10. 미·일 무역협정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

자료: 저자 추정.

라. 시사점

■ 미·일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함.

- 미·일 협정이 2019년 8월 합의 수준에서 우선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대

미 수출은 각각 약 3.2%와 1.6% 감소하며,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를 잠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및 한·미 FTA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

- 아울러 미국과 일본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일 무역협정 및 한·미·일 간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

슬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발굴도 필요 

■ 미·일 무역협정으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본시장 진출 활성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관세 감축 관세 + 비관세 감축

성장효과
(%)

소비자 
후생효과
(억 달러)

고용효과
(명)

성장효과
(%)

소비자 
후생효과
(억 달러)

고용효과
(명)

시나리오 1
쟁점 분야만 
합의

-0.02 -2.98 -3,053 -0.03 -4.62 -4,463

시나리오 2
TPP 수준의 
시장 개방

-0.03 -4.15 -4,206 -0.04 -6.67 -6,728 

시나리오 3
전 분야 관세 
완전 철폐

-0.03 -4.20 -4,255 -0.05 -6.73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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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역내 최고급 소비재 시장이자 거대시장이며,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으로 상업적 이익 창출이 

용이하나, 낮은 관세수준에 비해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진출이 어려운 실정  

◦ 대표적인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는 ① 협회 차원의 비관세장벽(업계 일반) ② 지역유통업자의 배타적 성향 ③ 

일본어로 한정된 입찰서류(전력) ④ 국제규격 이외 별도의 인증 취득 요건 ⑤ 엄격한 안전 및 심사 기준(화장

품, 가전, IT기기 등) ⑥ 일본만의 상업관행 등을 들 수 있음.26)

- 미국 역시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

되는바, 완화되는 비관세장벽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 

■ 장기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에라도 미·일 후속협상에서도 TPP나 USMCA에 

포함되어 있는 통상규범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미·일 협정에서

도 다룰 가능성이 있음.27)

- 미·일 협정의 논의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한편, USMCA 등에서 논의되었던 미국 주도의 통상규

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26)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의 입장에서 본 일본의 비관세장벽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인용.
27) USTR이 발표한 USJTA 협상 목표에는 비시장국가와 FTA 협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 제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USMCA에 포함되었던 비시장국가와의 FTA 체결을 제한하는 조항이 USJTA에도 포함된다면 현재 논의 중이 RCEP 등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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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

부록 표 1.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 베트남의 경우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가 부재하여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를 이용함.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부록 표 2.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2018년)

                                                                              (단위: 억 엔,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주요 수출상대국 주요 수입상대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EU 320,183 19.1 1 중국 540,431 21.1

2 캐나다 300,458 17.9 2 EU 489,780 19.1

3 멕시코 265,999 15.9 3 멕시코 352,583 13.8

4 중국 120,829 7.2 4 캐나다 325,017 12.7

5 일본 75,958 4.5 5 일본 144,410 5.6

6 한국 57,617 3.4 6 한국 75,011 2.9

7 브라질 39,349 2.4 7 인도 54,460 2.1

8 홍콩 38,228 2.3 8 베트남* 49,212 1.9

9 인도 33,567 2.0 9 대만 45,794 1.8

10 싱가포르 32,393 1.9 10 스위스 41,193 1.6

주요 수출상대국 주요 수입상대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중국 158,977 19.5 1 중국 191,937 23.2

2 미국 154,702 19.0 2 EU 97,185 11.8

3 EU 92,092 11.3 3 미국 90,149 10.9

4 한국 57,926 7.1 4 호주 50,528 6.1

5 대만 46,792 5.7 5 사우디아라비아 37,329 4.5

6 홍콩 38,323 4.7 6 한국 35,505 4.3

7 태국 35,625 4.4 7 아랍에미리트 30,463 3.7

8 싱가포르 25,841 3.2 8 대만 29,975 3.6

9 호주 18,862 2.3 9 태국 27,707 3.4

10 베트남 18,142 2.2 10 인도네시아 23,789 2.9


